BR5352                                   신뢰성을 잃게 하는 작은 꾀             19-06-03

요즈음처럼   통신물 홍수 시대에는 광고성 우편물이 매일 수십 개씩 배달됩니다.  수취인 중에는 대개  광고성 우편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 통에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취인이 받은 우편물을 뜯어 읽거나 안 읽는 것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선택권입니다. E-mail에도 광고 성 메일은  스팸 처리해 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면 가끔 귀중한 자료가 쓰레기 통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품의 홍보를 맡은 책임자들은 홍보물을 수취자가 읽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잔꾀를 부립니다. 이런 술책적인 우편물과 통신물을 개의치 않고 처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도한 홍보를 귀찮게 여기는 분들은 저뿐만 아닐 것입니다.

어떤 홍보성 우편물은 내용물이 약간 보이는 소위 창문봉투를 사용합니다.  창문을 통하여 약간 보이는 내용물이 마치 수표처럼보이게 합니다. 봉투안에 수표가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뜯어본 우편물은 홍보물인 것을 알고 속았다는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 홍보물을 우송한 측은 그런 잔꾀를 부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금융회사는 실제로 수표를 동봉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표는 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수표인 동시에 그런 술법에 봉투를 열어본 수취인은 실망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홍보물은 “이 우편물은 시효성 자료입니다. 즉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의 문구가 봉투에 적혀 있습니다. 열어보면 역시 또 하나의 홍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수취인 본인만 이 우편물을 열어보십시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수취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라는 인상을 주어 홍보물을 열어보게 합니다.  또는 “당신은 행운의 당첨자입니다.” 의 문구가 있어 내용물을 열어보면 별 혜택도 없는 홍보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잔꾀 통신물을 송부하는 사람들은 한가지 중요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홍보물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다시는 그 홍보물에 광고되는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술책을 사용하는 e-mail을 받습니다.  모두가 위에 말씀드린 잔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e-mail은 즉시 삭제해 버립니다.

이와 같은 통신 홍보물외에도 어떤 상점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을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광고를 합니다. 고객이 그 광고를 보고 상점을찾아가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더 비싼 다른 상품을 팔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술책은 소위 “Bait and Switch”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좋은 가격을 광고했으면 늦게 찾아간 고객에게도 그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만일 매진되었으면 새로 상품을 공급받아서라도 광고한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단 예외는 광고에 상품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거나 세일의 시한을 정해 놓고 그 것을 명시해 놓을 경우에는 괜찮다고 합니다.

소매가격의 표시도  $9.99 같은 가격은  $10.00 이하의 가격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잔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술책에 넘어갈 소비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99은 유대인의 $10 이다”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회사 중에는 절대로 .99 라는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 정직한 가격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달러 제너럴 이라는 회사는 모든 가격을 달러로 끊습니다. $1, 두 개에 $1. 아니면, 다섯 개에 $1 라고 해서 .99의 거격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모든 가격이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부정직에 가까운 잔꾀를 부리는 홍보술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그런 잔꾀를 시행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반짝 성공을 원한다면 몰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는 업체는 진꾀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